
2027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
확정되지 않았습니다.

< 보도 내용 >

□ 2026.8.24. 서울경제 「내년 세수 520조+α ... ‘청년예산’ 40조 이상 

푼다」 제하의 기사에서,

 ㅇ “정부는 내년 청년 분야에 40조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”하여 “내년 정부 

총지출은 820조 원 이상으로 커질 전망”이며, 국립대 전액 국가장학금, 

K-뉴딜 아카데미,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을 대폭 확대한다고 보도했습니다.

□ 2026.8.24. 이데일리 「내년 820조 ‘슈퍼 예산’ 예고 ... 총지출 12% 증가」 기사에서,

 ㅇ “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내년 820조원에 달하는 

‘슈퍼 예산’을 편성할 방침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 정부 입장 >

□ 정부는 현재 ’27년 예산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, 총지출 규모 및 개별 사업의 

지원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

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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